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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instrument to measure coping in emergency situations. Methods:
The process included construc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generation 60 primary items,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

ity and extraction of final items. The 60 preliminary items were reviewed for content validity by seven experts and were

tested to evaluate inter-item correlation coefficient by three grou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November 1 to

December 10, 2008, data were collected from 9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residential characters (major

city, small town, rural area).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with rotation Varimax and Cronbach’s alph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1) There were 45 items in the final instrument categorized into 8 factors. 2) The factors were labeled

as “Call for help and check” (8 items), “Care for common symptoms” (6 items), “Appropriate response for the situation” (5

items), “Evacuation” (6 items), “Care for tissue damage” (8 items), “Care for injury by heat, cold or foreign body” (6 items),

“Offer help” (4 items) and “Rescue & escape” (2 items). 3)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was 53.10% and eigen values

ranged from 1.04 to 13.38. 4) Cronbach’s alpha for the total was .943 and ranged from .527 to .869. Conclusi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are confirmed in this study showing its utility for measuring coping in emergency situation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Utilization of the scale will also contribute to designing  appropriate coping education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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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물질적인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며 동시에 안전에 대한 위험도 상대

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다원화되고 복잡해

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일 많은 위험요인

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유괴, 성폭

행 등의 범죄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사회에 불안감

을 조성하고있다.

응급상황이란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나 단시간 내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태를 의미하는데, 다양하게 발생되는 각

종 응급상황의 발생은 개인적인 안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사

회, 국가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각종 위험을 내포

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전통적인 대처는 주로 국가기관인 경찰

이나 소방기관들이 담당해왔으나 응급상황의 다양화, 대형화,

범죄의 전문화, 흉폭화 등은 국가기관에 의한 응급상황의 대처

를 약화시켰고 개인의 안전문제는 개인 책임의 문제로 귀속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Gong, 2007).

‘대처’란‘어떤 일에 대하여 조처를 취하는 것’으로, 응급상

황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초기의 올바른 대처는 자신은 물

론 가족이나 타인의 사망과 불구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Kim, Kang, & Song, 2008).

학령기 아동은 이전의 발달단계에 비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를 벗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생활의 범위는 크

게 넓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의 감독은 소홀해지는

시기이다(Kim et al., 2007). 또한 아동은 이전 단계와는 달리

인지발달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고를 하

게 되지만 아직은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지각능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로 인

한 손상이나 사망률이 높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사고위

험 행동 또한 늘어나게 되어 실제적으로 사고발생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중

요하며 이와 더불어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또한 필요하리라본다.

아동이 경험하는 응급상황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실태를 살펴

보면, 1위가 교통사고로 아동 총 사고 사망 원인 중 42%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익사사고 21%, 질식사고 10%,

낙상사고 10%, 화재사고 5% 등의 순이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또한 아동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의하면 외상성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가 28.8%

로 가장 많았으며 학령기로 갈수록 비 외상성 질환에 비해 외상

성질환의비율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성장및발

달과 활동량이 많아지고 접촉하는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손상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Jeon, Kim, Bae, & Yoo, 2008).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서에

서도 3학년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 내

용에 있어서는 교통안전, 질서 지키기, 119나 병원에 도움을 요

청하는 방법, 화재예방이 포한되어 있었고 응급처치법은 출혈

이나 화상을 입은 경우 등에 제한적이었으며 재해나 재난 발생

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었다(Kim et al.,

2008; Song, Lee, Moon, Yang, & Kim, 2005).

우리 주위에서 많은 학생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러 가

지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는데(Lee & Kim, 2005) 누구나 이러

한 응급상황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 특히 상대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높은 것은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

다(Kim, 2008). 그러므로각종사고가빈발하고있는현재의시

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

는가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지만(Kim, Cho, & Kim, 2007)

초등학교시절부터아동에게응급상황에대한지식과기능을반

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상황 시의 적절한 대

응을 포함한 행동은 이후의 합병증과 생명을 구하는데 직접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ark, Chung과 Park

(2001)은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을 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안전사고위험성은다른집단에비해높은편이므로,

이 시기에 응급처치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Seo

(2006)는 이에 대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

은 사고들이 예고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

지만 학생들은 아주 간단한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법도 몰라서

무방비 상태로 보건실로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지적하였다.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응급상항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이

러한 응급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성폭력의 실태와 경험, 응급처

치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이나 교과서 내용분석만이 있을 뿐

이며(Kim, Cho et al., 2007; Kim et al., 2009; Lee, Kim, &

Kim, 2002)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와 관련된 연구는 없는 상

태이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들이 응급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학령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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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

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중재를 계획하기 위한 전략

으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평가하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실제 학생들의 대처를 위한 교육 시 활용하기 위함이

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상황에서의 대처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한다.

둘째,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검증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

한 대처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연구이다.

도구개발과정

개념적 기틀의 구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개발을 위해 하

부영역을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도구가 기

존에 전혀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아동

의 안전사고와 안전교육, 응급처치에 관한 문헌과 연구내용의

일부를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사고를 경험한 환아를 대상으로

한 Jeon 등(2008)의 연구, 학령기 아동의 사고예방 교육에 대

한 Lee 등(2002),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분

석한 Song 등(2005), 안전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요구도를

파악한 Kim, Kang 등(2008)의 연구, 응급처치에 대한 초등학

교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Lee (2002), Kim, Lee 등(2008), 초

등학생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Kim 등(2009)

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자들은 문헌과 사례, 연구자들의 토론

을 거쳐 학령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상황을 통합

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올바른 대처를 나열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내용에는 학령기 아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

동과 응급처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학령기 아동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하위범주를 묶어서「행동요령」으로 범주화

하였으며「응급처치」의 하위범주는 Lee (2002)와 Kim, Lee

등(2008)의 연구를 참고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응급처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행동요령 범주에는

<위험요소확인>, <도움요청>, <도움제공>, <적절한대응>, <재

해 시의 대피>의 5가지 하위범주를, 응급처치 범주에는 <호흡곤

란>, <피부손상>, <출혈>, <곤충/동물에 의한 손상>, <근 골격계

손상>, <열∙냉 손상>, <이물질에 의한 손상>, <소화기계 질환>,

<기타>의 9가지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Figure 1).

문항개발 절차

예비문항작성

본 연구팀은 보건교사 3명, 아동간호학 교수 4명, 응급구조

학과 교수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모임을 통

해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 전문서적, 실제 사례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 14개 하위범주에서 78개의 문항을 수

집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문헌을 검토, 분석한

후 공동 논의를 통해 전문가 모두가 동의하는 문항을 선별하고

하위범주별로 구분한 결과, 「행동요령」의 범주에 속하는 문항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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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g tips

Coping in emergency situation

Check risks

For helps

Offer help

Appropriate response

Evacuation from disaster

First aids

Dyspnea

Skin injury

Bleeding

Bite/sting injury

Musculoskeletal injury 

Heat cold injury

Foreign body injury

Digestive disease 

Etc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in this study.



은 33문항, 「응급처치」에 속하는 문항은 27문항으로 총 60개

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잘 하지 못한다’1

점, ‘보통이다’2점, ‘잘 할 수 있다’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응급상황에대한 대처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검증

예비문항으로 선정된 60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4회

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집단으로는 예비문항을 작성

한 전문가 집단 총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전문가 집단

으로는 초등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집단을 달리하여 구성하

였다. 3차 내용타당도와 4차 내용타당도는 본 연구자 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전문가 수는 3인에

서 10인 정도가 적당하다는 Lynn (1986)의 주장에 근거한 것

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는‘전혀 타당하지 않다’1점, ‘거의 타

당하지 않다’2점, ‘타당하다’3점, ‘매우 타당하다’4점으로

평점하게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Content Validity

Index (CVI) 계수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차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총 56문항, 2차 내용타당도 검증결

과 총 50문항, 3차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총 46문항, 4차 내용

타당도 검증결과 총 45문항이 선정되었으며 CVI 계수는

95.1%로 높게 나타났다.

예비조사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45문항은 서울, 경기, 강원

도 지역에서 편의 추출한 초등학생 각 15명씩, 총 45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대상자에게 문항

의 표현, 문장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서 표현이 모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항으로 지적되

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발된 문항의 선별을 위하여

문항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

체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각 영역 안에서

의 문항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전체 문

항 내 0.3 이하의 상관을 보이면서 영역 내 다른 문항과의 상관

이 낮은 문항은 없었으며 최종 45문항 즉, 「행동요령」(24문항)

과「응급처치」(21문항)의2개범주로구분된문항이확정되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

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6개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920

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이는 요인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가 문항 수의 10배 이상이면 적당하다는 Barbara (2001)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자료수집기간및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수

집할 수 있는 6개 학교를 소개받아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허락

을 받았다. 그런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허용하는 2개 학

교의 경우는 직접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각각 학급의 대상자에

게 설문내용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고지동의가 포함된 설문

지에 표기를 하여 참여에 대한 의사를 허락받아 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설문지는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고 바로 수거하였다(응

답 소요시간: 평균 15분 이내).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재차 설명하고 대상자의 허락하에 조사를 실시한

다는 고지동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 수집의 주의사항을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담당교사는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하기로 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어 대상

자 본인이 직접 읽고 표기를 하게 한 후 즉시 회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역시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었다.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는 평균과 표

준편차를이용하였다.

둘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

여 문항분석(item analysis)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한 주성

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와 반분법을 이용한 Guttman 계

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일반적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

동 920명으로 학년별로는 각 학년이 모두 230명씩(25.0%)이

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51.1% (470명), 여아가 48.9% (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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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연령은 8-12세의 범위로 평균 10.2 (±1.27)세로 나

타났다. 형제 수는 1-6명의 범위로 2명이 67.3% (619명)로 가

장 많았으며 형제순위는 첫째가 44.9% (413명)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45.2% (416명)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3% (776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97.2% (894명)가 부모

와 동거하고 있었다.

응급상황에 처했던 경험은‘없었다’는 경우가 62.5% (575명)

로 있었다는 경우(37.5%, 345명)보다 많았다. 평소 응급상황을

잘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보통이다’는 경우가 55.7%

(512명)로 가장 많았으며‘잘 판단한다’는 경우가 41.0% (377

명),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3.4% (31명)로 나타났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 대

해서는‘교육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90.2% (830명)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응급상황에대한대처측정도구의신뢰도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는 8개

요인의 총 45문항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94

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Cronbach’s α=.53에서부터 .87

의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Spearman-Brown Guttman 반분

법을 적용한 결과 .90으로 나타났다(Table 2).

응급상황에대한대처측정도구의타당도검증

문항분석

「행동요령」범주에 있어서 문항분석의 경우, 각각의 문항 간

평균 상관계수는 .35에서 .62 사이에 있었고 각 문항과 전체 문

항 간 상관계수는 .349 이상이었다.

「응급처치」범주의 문항분석의 경우, 각각의 문항 간 평균 상

관관계 수는 .43에서부터 .58 사이에 있었고 각 문항과 전체 문

항 간 상관계수는 .426 이상이었다.

문항 삭제 시 alpha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94 이

상으로 높아 이전 단계에서 선정된 45문항 모두를 선택하였다

(Table 3).

요인분석

요인분석을위한기본가정의적합성

본연구에서개발된45개의문항이요인분석에적절한지를판

단하기위해Kaiser-Meyer-Olkin (KMO)의표본적절성(sam-

pling adequacy)측도를 이용한 결과 .91로 본 자료는 요인분석

을적용하기에적절하다고판단되는데, 이는KMO의값이.5 이

하이면 요인분석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고 .8 이상이면 요인분

석을 적용하기에 좋은 자료로 판단한다(Kaiser, 1974)는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Bartlett’s sphericity)

검정결과, 2 검정통계량의 값이 16,359.424 (p=.000)로 나타

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문항의 선정이 요인분석을 실시하

기에 적합한 자료(Bartlett, 1951)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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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 (SD)

Grade 3rd 230 (25.0)
4th 230 (25.0)
5th 230 (25.0)
6th 230 (25.0)

Gender Boy 470 (51.1)
Girl 450 (48.9)

Age (yr) 8 87 (9.5) 10.2 (1.27)
9 226 (24.6)
10 228 (24.8)
11 189 (20.5)
12 190 (20.7)

Number of sibling 1 90 (9.8) 2.2 (0.69)
2 619 (67.3)
≥3 170 (22.9)

Sibling order 1st 413 (44.9)
2nd 416 (45.2)
≥3rd 91 (9.9)

Family type Nuclear 776 (84.3)
Extended 144 (15.7)

Living with parents Yes 894 (97.2)
No 26 (2.8)

Experience in Yes 345 (37.5)
emergency situation No 575 (62.5)

Ability to assess the Very good 377 (41.0)
emergency situation Moderate 512 (55.7)

Not good 31 (3.4)

Needs for education Yes 830 (90.2)
of coping methods No 90 (9.8)
in emergency situ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20)

Factor Factor naming
Cronba- Guttman
ch’s α Split-half

1 Call for help & check .82 .80
2 Care for common symptoms .79 .79
3 Appropriate response for the situation .83 .81
4 Evacuation .87 .85
5 Care for tissue damage .82 .78
6 Care for injury by heat cold & foreign body .73 .70
7 Offer help .61 .60
8 Rescue & escape .53 .52

Total .94 .90

Table 2. Reliability Scores for Final Factors (N=920)



요인추출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예측을 목적으로 최소의 요인으로 정보

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직교회전(vari-

max method)을 사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

nent analysis, PCA)으로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문항분석에

서 선정된 총 45문항을 Kaiser 규칙을 적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인요인을추출한결과(Mardia, Kent, & Bibby,

1979) 8개 요인으로 분리되어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53.10%

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과 적재치는 다음과 같다(Table 5).

제1요인은‘119에 도움을 요청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

고하기’와‘학교나 주변에 위험한 곳을 알아보기’를 비롯한 8

개 문항으로 추출되다.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13.38이었으

며 전체 변량의 8.7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31에서 .66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2요인은‘코피를멈추게하기’와‘손이나발을삐었을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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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tent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Call for 119 .548 .942
2 Report to family about emergency situation .501 .942
3 Check the response of injured person (can recognize me) .350 .943
4 Help for injured person .388 .943
5 Acting properly when the family member suddenly fall down .391 .943
6 Report when car accident .531 .942
7 Cross safely at crosswalks without traffic lights .508 .942
8 Make sure the school or around a dangerous place .456 .943
9 Asks for help when lost .546 .942

10 Ask for help when trapped inside the elevator .503 .942
11 Check the expiration date of the food .528 .942
12 Care of misuse a drug .502 .942
13 Rescue breathing (help people with breathing difficulties) .452 .943
14 Disinfect the wound .508 .942
15 Care of laceration wound .462 .943
16 Stop bleed .485 .942
17 Care of puncture wound by a needle or nail .533 .942
18 Care of thorns stuck wound .531 .942
19 Care of sting by bee or bitten by insect .549 .942
20 Care of bitten by a dog .484 .942
21 Stop nosebleed .546 .942
22 Care of wrist or ankle sprain .500 .942
23 Care of burn wound (by hot water or fire) .562 .942
24 Care of suffer from frostbite .463 .943
25 Care when a worms is inside the ear .499 .942
26 Care of eye irritation by a dirt or sand .532 .942
27 Care of airway obstruction by a candy .510 .942
28 Care of severe fever .578 .942
29 Care of vomiting .570 .942
30 Care of diarrhea .557 .942
31 Care of electric shock (the body’s electrical flow) .426 .943
32 Care of leg cramp (when can not move) .429 .943
33 Out safely from drowning .431 .943
34 Save a person from drowning .494 .942
35 Evacuate from thunder, lightning .599 .942
36 Evacuate from flood .560 .942
37 Evacuate from landslides  .533 .942
38 Evacuate from earthquake .624 .942
39 Evacuate from fire .586 .942
40 Evacuate from wildfire .493 .942
41 Use a fire extinguisher when the fire breaks out .500 .942
42 Acting to prevent a kidnapping .545 .942
43 Safely avoid the risk of sexual assault .571 .942
44 Acting properly when home alone and a stranger ask to open the door .616 .941
45 Acting safely when a thief came to home .527 .942 

Table 3.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N=920)



처치’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2.40이었고 전체 변량의 8.4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39에서 .68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3요인은‘불이났을때소화기사용하기’와‘유괴당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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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actor Eigen Variance
Cumulative

(No of items)
No Item

loading values explained
variance
explained

Call for help & 2 Report to family about emergency situation .662 13.38 8.79 8.79
check (8) 7 Cross safely at crosswalks without traffic lights .627

11 Check the expiration date of the food .602
6 Report when car accident .590
1 Call for 119 .578
9 Asks for help when lost .575

10 Ask for help when trapped inside the elevator .433
8 Make sure the school or around a dangerous place .306

Care for 30 Care of diarrhea .684 2.40 8.41 17.20
common 29 Care of vomiting .642
symptoms 21 Stop nosebleed .596
(6) 22 Care of wrist or ankle sprain .585

28 Care of severe fever .482
32 Care of leg cramp (when can not move) .388

Appropriate 42 Acting to prevent a kidnapping .739 1.91 7.92 25.12
response for 43 Safely avoid the risk of sexual assault .701
the situation 45 Acting safely when a thief came to home .652
(5) 44 Acting properly when home alone and a stranger ask to open the door .645

41 Use a fire extinguisher when the fire breaks out .507

Evacuation 37 Evacuate from landslides .788 1.57 7.44 32.56
(6) 36 Evacuate from flood .787

38 Evacuate from earthquake .685
39 Evacuate from fire .611
35 Evacuate from thunder, lightning .574
40 Evacuate from wildfire .454

Care for tissue 18 Care of thorns stuck wound .640 1.37 6.84 39.40
damage 15 Care of laceration wound .597
(8) 14 Disinfect the wound .583

19 Care of sting by bee or bitten by insect .555
17 Care of puncture wound by a needle or nail .542
20 Care of bitten by a dog .463
12 Care of misuse a drug .440
16 Stop bleed .367

Care for 31 Care of electric shock (the body’s electrical flow) .695 1.16 6.04 45.44
injury by 24 Care of suffer from frostbite .596
heat cold 26 Care of eye irritation by a dirt or sand .576
& foreign 25 Care when a worms is inside the ear .534
body (6) 23 Care of burn wound (by hot water or fire) .430

27 Care of airway obstruction by a candy .420

Offer help (4) 4 Help for injured person .716 1.08 4.61 50.05
3 Check the response of injured person (can recognize me) .670
5 Acting properly when the family member suddenly fall down .458

13 Rescue breathing (help people with breathing difficulties) .346

Rescue & 33 Out safely from drowning .578 1.04 3.05 53.10
escape (2) 34 Save a person from drowning .505

Table 5. Result of Factor Analysis (N=920)

KMO Measure of Sampling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0.91 Approx. 2 16,359.424
df 990
p .000

KMO=Kaiser-Meyer-Olkin.

Table 4. A Result of KMO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N=920)



게 행동하기’를 포함한 5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1.91이었고 전체 변량의 7.92%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51에서 .74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4요인은‘홍수가 났을 때 대피하기’와‘지진이 났을 때 대

피하기’를포함한6개문항으로추출되었으며, 이요인의eigen

value는 1.57이었고 전체 변량의 7.4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45에서 .79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5요인은‘피부가 찢어졌을 때의 처치’와‘바늘이나 못에

찔렸을 때의 처치’를 포함한 8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1.37이었고 전체 변량의 6.84%의 설명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37에서

.64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6요인은‘화상(물이나 불에 데었을 때)을 입었을 때의 처

치’와‘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갔을 때의 처치’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1.16이었고

전체 변량의 6.0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

의 요인 적재치는 .42에서 .70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7요인은‘다친사람이있을때다친사람을도와주기’와‘인

공호흡(숨 쉬기 어려운 사람을 숨 쉬게 하는 것) 하기’를 포함한

4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의 eigen value는 1.08이

었으며 전체 변량의 4.6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35에서 .72의 범위로 나타났다.

제8요인은‘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 주기’와‘물에 빠졌

을 때 안전하게 나오기’인 2개 문항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

의eigen value는1.04이었으며전체변량의3.05%의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51에서 .58의

범위이었다.

최종도구의하부요인명명

최종 도구의 하부요인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사용하

였던 범주와 하위범주, 각 요인에서 나타난 속성을 근거로 하여

명명하였다.

제1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였던 행동요령 중‘위험요

소 확인’과‘도움 요청’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도움 요청

과 확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였던 응급처치 중‘출혈’,

‘근 골격계 손상’, ‘소화기계 질환’, ‘기타’에 대한 문항들로 구

성되어「흔한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였던 행동요령 중‘적절

한 대응’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상황에 적절한 대응」으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였던 행동요령 중‘재해

시의 대피’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대피」로 명명하였다.

제5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하였던 응급처치 중‘피부

손상’, ‘출혈’과‘곤충/동물에 의한 손상’에 대한 문항들로 구

성되어「조직손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명명하였다. 

제6요인은개념적기틀에서제시하였던응급처치중‘열∙냉

손상’과‘호흡곤란’, ‘이물질에의한 손상’에 대한 문항들로구

성되어「열∙냉손상과이물질에대한응급처치」로명명하였다.

제7요인은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되었던 행동요령 중‘도움

제공’에 해당되어「도움 제공」으로 명명하였다.

제8요인은 안전의 영역으로 살펴보면‘수상안전’에 해당되

는 내용들로 개념적 기틀에서 제시되었던‘적절한 대응’과‘도

움 제공’에 해당되나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탈출하고 구해주

는 내용이므로「구조와 탈출」로 명명하였다. 

논 의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응

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

근 대중매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응급상황은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판단능력이 미

숙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현실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선택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

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응

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상황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

증된 도구를 개발하였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총

8개 요인의 45개 문항으로 Cronbach’s α=.94, Spearman-

Brown Guttman 반분법에서는 .90으로 나타나 도구개발이

초기단계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70 이상은 되어야한다

는 기준(Nunnally, 1978)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Lee와 Kim (200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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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가 .80-.90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0-.70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볼 때,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이 조건을 충족

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요인별로 살펴볼 때, 제8요인

이 .53으로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8요인에 해당하는 문

항이 2개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요인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본 도구를 사용한 후속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측면에서 살

펴보면, 문항분석은 문항 간 상관계수, 평균 문항 간 상관계수,

문항과 전체 문항 간의 상관계수 및 해당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alpha값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Ferketich, 1991).

따라서 각 영역 내에서 문항 간 상관계수와 평균 문항 간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상관계수가 .30 이하일 때는 그 영역에서

의 기여도가 낮은 반면 .70 이상인 경우는 중복된 문항일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항을 삭제해야 하나, 그러한 조건

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 4차 내용타당도 검사결과 선정된 45

문항을 모두 수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수의 10배 이상이면 적당하

다는 Barbara (2001)의 의견을 바탕으로 본 설문의 최종 문항

수가 45개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대상자 수 920명은 문항 수

의 20배 이상이므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요

인분석 시, 각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은 .533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모든 문항이 위의 8개의 요인에 의해 변

동성의 53.3% 이상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개념적 틀로 제시

되었던 범주와 하위범주에 속하는 내용이었으나 좀 더 포괄적

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응급상황을 알리고 신고를 하거나 도

움을 요청하며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의 수준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구조하는 것, 자연재해에 대한 대

피나 각 유사 시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올바른 행동

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나 증상,

피부나 출혈을 포함한 조직 손상, 열∙냉 손상이나 이물질에 대

한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분류되

었다.

제1요인은「도움 요청과 확인」으로 응급상황임을 가족이나

주위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119 같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학령기 아동에서는 가족이나 주위 성인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9 구급대는 Jeon

과 Lee (2000)의 연구에서 일반인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신속

하고 응급상황 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올바른 대처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Lee, Koh, Lee와 Choi (2008)가 응급상황에서는 상황이 위험

한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응급상황을 올

바르게 파악하고인지하는 능력과 관련된다고생각된다.

제2요인은「흔한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여기에는 코피,

손이나 발을 삐는 것, 열이 날 때, 토하고 설사하는 소화기계 증

상 등이 포함된다. Jeon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의 주 호소로 비 외상성 질환의 경우, 발열,

구토, 복통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58.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실제로 아동은 이러한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 요인은 아동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대한 대처요인으로여겨진다.

제3요인은「상황에 적절한 대응」으로 여기에는 유괴, 성폭

력,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Kwack (2004)은 우리 사회에 급증하는 신용불량자

와 늘어나는 전과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경우 일부 사람

들이 납치나 유괴 등을 저지르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Park (2006)은 전체

성 범죄 중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을 넘

어서 25.7%에 달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러므로 이 요인은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라고 생

각된다.

제4요인은「대피」로 화재가 포함되는 인위적 재해와 산사태,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재해는 정

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Kim, 1996)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해는 끊임없이 계속 발생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피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5요인은「조직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자상, 가시가 박

혔을 때, 곤충이나 벌레, 동물에 의한 교상 시의 처치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였다.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고 매개체가 식물, 동물, 곤충 등에 의한 경우는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Kim, 2007) 이럴 경우 단순한 피부

조직 손상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나 파상풍의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이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초기 응급처치로

중요하다고 보겠다.

제6요인은「열∙냉 손상과 이물질에 대한 응급처치」로 화상

이나 동상, 눈에 먼지나 모래가 들어간 경우, 사탕이 목에 걸린

경우 등의 처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환경 응급과 이물질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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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응급상황은 조직 손상뿐 아니라 기도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급처치는 시

간을 다투는 중요한 처치로 볼 수 있다.

제7요인은「도움 제공」으로 다친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방법, 가족이 갑자

기 쓰러졌을 때의 대처법, 인공호흡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응급상황 시 사고자의 생명과 예후는 사고현장에

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

에(Kim, 2004) 사고현장에 있었던 아동의 신속한 대처는 사고

자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 또한 여기에서는 아동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학령기 아동의 발달연령에 맞는 적절한 도

움을 제공하는것은 중요하다고 보겠다.

제8요인은「구조와 탈출」로 물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나오는

방법과사람이물에빠졌을때도움을주는방법에대한내용을포

함하고있었다. Kim, Lee 등(2008)의연구에서‘수상구조’는중

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물에 빠져서 발생하

는사고는초등학생에게도역시중요하기때문에물에빠졌을때

대처를확인하여응급처치교육에포함시켜야된다고생각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응급처치 실기교육을 통해 자가 처

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응급처치를 도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

라 타인의 건강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

적 능력이 있으므로(Kim, 2004)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응급

처치와 관련된 도구는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정

도를 파악하는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응급상황은 다양하고 발생

되는 사례도 많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응급상황의 포괄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라고 사료된

다. 그러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도구가 없는 상황에

서 개발된 본 도구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나 국내

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표본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본 도구를 이용하여 학령기아동의 응급상황에 대

한 대처정도를 측정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 프로그램

과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

며 학령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응

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한 방법

론적 연구이다.

도구개발의 절차는 본 연구의 주제나 개념과 관련된 연구들

의 내용과 문헌고찰, 3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사례를 기초로 하

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 개념적 기틀을 마련하고 예비문항

작성,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 예비조사를 통한

도구의 적절성 확인과 문항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는 8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도움 요청과 확인」8문항, 「흔한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6문항,

「상황에 적절한 대응」5문항, 「대피」6문항, 「조직손상에 대한

응급처치」8문항, 「열∙냉 손상과 이물질에 대한 응급처치」6

문항, 「도움 제공」4문항, 「구조와 탈출」2문항으로 이는 학령

기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연령

과 상황을 고려하여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적용할 수 있으리라고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측정도구의

추후의 지속적인 검증과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로 측정한 결과에 따라 응급상

황에 대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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